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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3. 5. 15.(월) 배포 시 배포 2023. 5. 15.(월)

쌀 수급균형을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 
감축과 동시에 고품질 쌀 확대 필요

- 신동진은 1999년 개발된 오래된 품종으로 이삭도열병, 벼 흰잎마름병 
등에 매우 취약하여 품종 전환이 필요한 상황

-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수량은 적고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대체해 
나갈 필요

<보도 주요내용>

  경향신문, 5월 15일 자 “밥맛 인정받은 고품질 벼를 생산성 좋다고 퇴출

이라뇨”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보도를 하였습니다.

- 아    래 -

  정부가 신동진 벼의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로 퇴출방침을 세워 논란이 

일고 있다. …‘쌀 공급축소’를 위해 그간 퇴출시켜온 벼 품종은 ‘저품질’이

었지만, 신동진은 밥맛을 인정받는 ‘고품질’이라는 점이다. …전문가들은 

정부가 쌀 소비가 줄어든다고 강조만 할 게 아니라 수입물량 조정대책도 

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.

<농림축산식품부 설명>

  
1. 쌀 수급균형을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수량성 위주의 

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, 밥맛이 좋고 내병성이 강한 고품질 쌀 생산을 

확대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고 

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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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농식품부는 올해 쌀 적정 생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쌀 수급안정과 

쌀의 고품질화를 위해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제한(2024~)과 

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(2025~)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  * 공공비축 매입 제한 품종(5) : 진광, 새일품, 황금노들, 새일미, 신동진

  * 보급종 공급 중단 품종(11) : 남찬, 새일미, 운광, 새누리, 신동진, 새칠보, 황금노들, 예찬, 진광, 소다미, 새일품

  다만, 신동진은 많은 농가가 오랫동안 재배해온 점을 고려하여 다수확 

품종 중 유일하게 공공비축 매입과 보급종 공급 제한을 2026년까지 유예

하기로 하였습니다. 

  신동진은 다수확 품종일 뿐만 아니라 1999년 개발된 품종으로 오랜 기간 

한 지역에서 재배됨에 따라 이삭도열병, 흰잎마름병 등에 매우 취약하여 

품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특히, 2021년 전북 지역에 대규모 병해충 

피해가 발생하였고, 전체 피해 면적 48천ha* 중 신동진이 84%를 차지하

였습니다. 당시 품종 전환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**이 많았었고, 이에 따라 

전북도청에서도 신동진을 참동진 등 타 품종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. 

   * 병해충 피해면적(’21) : 이삭도열병 30천ha, 세균벼알마름병 11천ha, 깨씨무늬병 8천ha 등

  ** ‘21.10월 김제시 의회 ’신품종 신속 도입‘ 요청, ’21.11월 전북 벼 품종 다변화 간담회 등

3. 농식품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가가 신동진을 대체 품종으로 전환하는데 

어려움이 없도록 대체품종의 보급종 공급과 시범포 조성을 확대하고, 

대체품종 전환 농가와 RPC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 고품질의 

대체 품종이 신동진처럼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로 지원도 확

대해 나가겠습니다. 

4. TRQ 수입쌀은 매년 409천톤이 국영무역으로 수입되고 있으나, 밥쌀용 

40천톤 내외는 국내 쌀 수급동향, 수입쌀 수요 등을 감안하여 판매하고, 

나머지 물량은 가공‧주정용으로 공급하는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

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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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책임자 과  장 김보람 (044-201-1831)

(총괄) 식량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정순일 (044-201-1832)

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책임자 과  장 변상문 (044-201-1810)

(TRQ) 식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일수 (044-201-18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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